
두 번째 척추순화, ‘선
〈先天源氣〉

천원기’ 각성으로

손바닥 위에 공이 얹힌 듯한 기감이 

생겨나면 이번에는 심장의 박동을 느껴

본다. 그런 다음 손바닥의 진동과 심장

의 진동을 함께 느껴본다. 손바닥이 둥

둥하고 울릴 때, 짧은 호흡으로 숨을 들

이쉬면서 낚아채듯이 노궁의 구멍 속으

로 공을 빨아들인다. 이때 손목에 약간

의 스냅을 가해 준다. 공이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손목 쪽이 뻑뻑해진다. 

그러면서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

다. 이때의 통증은 머리나 흉부 쪽에서 

빠져나오던 냉기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옴’자 발성법을 통해 장

부 순화를 더 한 다음에 진동관을 해야 

한다. 들숨에 손목까지 빨아들인 공을 

날숨에 손바닥 위로 내보낸다. 그런 다

음 다시 공의 형태를 만든다. 이번에는 

공을 팔뚝뼈까지 끌어들인다. 날숨에 다

시 손바닥으로 공을 내보낸다. 이 과정

을 반복하면서 공을 대추혈까지 끌어올

린다. 

기운이 손목을 지나 뼈 속을 통과할 

때 빽빽한 기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열기

가 올라오기도 한다. 노궁에서 대추혈까

지 기운의 통로가 만들어지면, 대추에서 

명문까지 척추뼈 경로를 열어준다. 한 

번에 열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노궁과 대추, 대추와 명문 사이를 따로 

열어준 다음 연결해 준다. 숨을 들이쉬

면서 공을 노궁에서 대추까지 끌어들인

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쉴 때 그대로 대추

에 머물게 한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대추에서 척추를 따라 명문까지 공을 끌

어내린다. 이 과정에서도 경로가 한 번

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막힌 부분이 

있으면 날숨에 그 자리에 공을 머물게 

하고 들숨에 다시 끌어내린다. 

대부분 흉추 4번, 5번, 6번 사이가 막

혀있는 경우가 많다. 이 자리는 심 장

과 위장으로 들어가는 교감신경이 시작

되는 부위이다. 이렇게 해서 대추와 명

문 사이의 경로가 열리면 노궁과 명문을 

서로 연결해 준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

쉬면서 노궁에서부터 팔뼈를 통해 대추

혈까지 공을 끌어들인 다음, 척추를 따

라 명문까지 끌어내린다. 내쉬는 호흡

에 맞춰, 명문에서 척추를 따라 대추, 어

깨를 지나 손바닥까지 기운을 다시 옮긴

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첫 번째 단계

의 척추 순화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 척추 순화는 ‘선천원기

(先天源氣)’가 각성되면서 이루어진다. 

선천원기를 ‘쿤달리니’라고 한다. 척추

뼈는 선천원기의 통로이다. 선천원기는 

선천기(先天氣)와 원기(源氣)가 합쳐진 

것이다. 선천기는 생명이 수정란에 깃들

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혼의 에너지이

다. 원기는 영혼이 수정란에 깃들 때 생

성되는 적정(寂靜) 에너지이다. 영혼이 

수정란에 깃들게 되면 영성이 혼절하고 

혼성만 활동한다. 이 시간이 3일 정도 유

지되는데, 이때 적정 에너지가 생성된

다. 육체에서 영혼이 처음 들어온 자리

가 척수의 ‘황정’이다. 척수의 황정에는 

선천혼이 생성해 내는 선천기와 영성이 

적정에 들었을 때 생성해 내는 원기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이 에너지가 요추 2

번과 3번 사이에 내장되어 있다. 그 자리

가 명문이다. 선천원기는 육체생명의 수

명을 결정하는 원인이다. 선천원기가 소

진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된다. 명

문에 내장되어 있는 선천원기는 육장과 

연결되어 있고 세포의 텔로미어와 연결

되어 있다. 육장으로부터는 습득혼이 생

성해 내는 선천기를 제공받으면서 소진

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텔로미어를 충전

시켜서 세포수명을 유지시킨다. 명문에 

내장되어 있는 선천원기는 척추뼈를 타

고 흐른다. 충맥을 통해 육장과 교류하

고 경락과 핏줄, 신경을 통해 세포와 교

류한다. 노궁을 통해 척추로 끌어들인 

공은 ‘후천기(後天氣)’이다. 후천기란 

별에서 생성되는 공간 에너지이다. 

性이 色인 眞空

〈원문〉 “아난아 네가 원래 알지 못하

는구나. 여래장 가운데에 성(性)이 색

(色)인 진공(眞空), 성이 공(空)인 진색

(眞色)이 청정하고 본래 그러하여 법계

에 두루 있으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르

고 아는 바의 양(量)에 응하느니라. 업

(業)을 따라 현발(現發)하는 것이거늘 

세간은 무지하여 의혹 되어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나니, 모두 식심(識心)으로 

분별하고 계탁하는 것이라. 다만 언설만 

있을 뿐 도무지 실다운 뜻이 없느니라.”

〈강해〉 부처님이 아난에게 여래장묘

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하여 거듭 말씀해 주는 대목이

다. “성(性)이 색(色)인 진공(眞空)”이라

는 말은 성(性) 자체에 색이 갖추어져 있

다는 말이다. 곧 여래장 가운데 색(色)이 

될 성질이 내재해 있다는 말이다. 일반

적으로 성(性)과 상(相)을 두고 말할 때, 

색은 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지만, 여기

서는 성(性)에서 색상(色相)이 나올 수 

있는 분(分)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진

공(眞空)은 여래장 자체다. 공(空)이면

서도 색(色)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동시

에 색이면서도 자체는 공하다는 말이다. 

청정하다는 것은 순수함을 말하고, 본래 

그러하다(本然)라 한 것은 본래 여래장

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중

생의 마음을 따르고 아는 바의 양(所知

量)에 응한다”는 말이 매우 미묘한 말이

다. 여래장 안에 본래 갖춰져 있던 것이 

중생의 마음 따라 나온다는 것이다. 가

령 사람이 불을 발견하고 또한 전기를 

발명했다면 본래 있던 불이 사람에 의해 

현상적으로 나온 것이고 전기를 발명한 

것도 본래 있던 전기를 사람이 과학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

니 이러한 것이 모두 중생의 마음을 따

르는 것이 된다. 또한 이것이 중생이 알

아낸 정도의 수준에 맞춰지는 것이므로 

소지량(所知量)에 응한다고 하였다. 이

어서 이렇게 마음을 따라고 아는 정도에 

응하는 것이 결국 업(業)을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원래 업은 중생

이 생사윤회를 거듭하는 중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인데, 인과 개념과 결합되어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잠

재적인 힘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다. 업은 어떤 개체에 대한 강한 구

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탈의 대상으

로 인식되는 것이다. 불교는 무아론(無

我論)을 바탕에 두고 있으면서도 신(身), 

구(口), 의(意) 등에 의한 행위를 선악으

로 구분하고, 도덕적인 모범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업을 다양하고 폭넓게 

설하고 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은 생

사의 문제도 업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문에 여래장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이 중생의 업을 따라 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

이 없어 미혹하여 인연이다, 자연이다, 한

다는 것이다. 인연이란 화합하는 것이다. 

씨앗이 땅속에 뿌려져 싹이 터 자라는 경

우를 예로 들면 씨앗이라는 인이 땅,  땅 

속의 수분, 공기 햇빛 등의 조건에 의하여 

싹이 터서 자라는 것이 인연의 화합인 것

이다. 자연은 인연이 아니므로 불화합이

다. 인연이다, 자연이다, 한다는 것은 세

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이러쿵저러

쿵한다는 것이다. 식심의 식(識)은 육식

(六識)으로 육근(六根)이 육진(六塵)을 

상대할 때 일어나는 분별심이다. 분별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는 것을 계탁

(計度)이라 한다. 이 식심 분별로 계탁하

는 것을 희론(戱論)이라 하고 또한 망상

(妄想)이라 한다. 허망된 생각이 일어나

는 것은 실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중생의 

망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는 의식의 작용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망상은 진리

에 어긋나는, 전도된 생각이다. 진로(塵

勞)에 의해 청정한 마음을 오염시켜 괴롭

히는 번뇌가 된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으며, 바깥의 대상 경계에서 촉발

되는 것이 있다. 이때는 객진(客塵)이라 

하며, 번뇌를 본래는 없었던 것이 외부에

서 온 손님처럼 와 있는 것이라 하여 객진

번뇌(客塵煩惱)라 한다. 어느 선사의 법

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여러분, 하루 내내 밤낮없이 망상과 

번뇌에 사로잡혀 지혜가 일어나지 못하

고 있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별하는 

모든 것이 망상으로부터 나온 것뿐이니, 

도대체 어디에 쓰고자 그러는가?”     

〈반야불교연구원장〉

〈영양 연화사 주지〉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15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척추 순화15

오온은 죽을 수 없어

세상은 모양과 크기 또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등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명체들의 집합이다. 그리

고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해 보이는 힘에 따라 우월한 것과 우월하지 못한 것에 차

이를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가 서로의 차이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험담하게 부추겨, 자신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어

리석은 마음을 일으키게 만든다. 생명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것은, 어리석

음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서 차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고 상대보다 우월함을 찾는 데 정신을 기

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신

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텅 빈 볍씨와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사

탕의 단맛에 젖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만다. 불현듯 원력을 

세웠다가도 인연이 일시적인 것에 그쳐지고, 다급한 생활이 앞서게 되면 금

방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경스럽지만 엉뚱한 질문이 

절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아마 

대답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왜 우리는 나 자신을 

표현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망설이게 될까? 대부분 한두 번 이상 많

은 생각을 해봤겠지만, 이 해답을 얻기 위해 끝까지 탐구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자신을 탐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인간이 향유할 만한 

재미라는 것은 없고, 딱히 지금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

간에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렇기에 자신이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말하고 싶겠지만, 한 번도 제대로 

끝까지 답을 구한 적이 없으니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듭되었다는 것을 안

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그 다양한 태어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약

난생(若卵生) 약태생(若胎生) 약습생(若濕生) 약화생(若化生) 약유색(若有

色) 약무색(若無色) 약유상(若有想) 약무상(若無想) 약비유상(若非有想) 비

무상(非無想)’, 여기에도 엄청 다양한 조건이 결합하는 뭇 삶의 태어남이 존

재하고, 서로 교차하며 유전한다. 우리는 이러한 태어남을 선택할 수도 없

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리고 그만둘 수도 없다. 이처럼 어찌하지 못

하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이러한 반복적인 태어남을 진짜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태어남에서 겪는 사사로운 고통을 괴로움으

로 착각한다. 부처님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덟 가지 

바른 가르침을 말씀하신다. 이 여덟 가지 바른 가르침 또한 불필요한 행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오온에게 멈춤은 더한 괴로움으로 와 닿는다. 

우리는 이 더한 괴로움이 오온의 속임수인 줄 알지 못하고 사실처럼 느끼게 

된다. 오온의 괴로움이 속임수로 와 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가

려져 환상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로 괴로운 것은 선택할 수 없는 

태어남 자체가 진짜 괴로움인 것이다. 

우리는 ‘태어남이 고통’이라는 진리에 자신의 힘을 집중하여야 오온의 

괴로움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오온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개체의 괴

로움이라기보다는 허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미혹이다. 미혹을 걷어낼 진

리를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 그것에 대해 들을 준

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전부 오온의 고통에

서 벗어나는 잔꾀만을 원하고 진정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바른 소리는 싫

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온의 고통을 바르게 보는 것이 자신이 무엇인지를 

참구하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지휴스님의 <능가경>  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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